
이어령의 년 서재 청주서 촬영KBS 1TV < 100 > 
월 일 오후 시부터 국립청주박물관 중앙 정원 - 10 5 3

생명문화 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비전 제시 - ‘ ’
방청 희망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 이메일로 신청 - 

가 광복 년 미래 년 특별기획 부작으로 방영하고 KBS 1TV 70 , 30 10
있는 이어령의 년 서재 마지막 회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촬< 100 > 
영된다.

와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원회는 월 일 오후 시부터 국KBS 10 5 3
립청주박물관 본관에 위치한 중정 에서 어어령의 년 서( ) < 100中庭
재 마지막 회를 촬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평창동의 자택 서재와 연구소에서 촬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청주에서 촬영하게 된 것은 마지막 회 주제가 생명문화 이며 청주‘ ’ , 
시가 생명문화도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어령의 선생의 
판단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어령 선생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선정된 동아
시아문화도시 청주의 명예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월, 11
에는 청주에서 세계 최초의 젓가락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청주시
가 생명문화의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연과 공연이 함께하는 이날 촬영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고 문학
과 정치 문화와 문명을 가로지르며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 
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지성 이어령 선생의 생명
문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



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까지 이어령의 년 서재 홈4 KBS < 100 > 
페이지나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메일 로 신청<culturecj@daum.net>
해야 한다.

방청문의 ( 219-1281 )


